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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39. 주 은혜를 받으려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동행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
양합니다. 주님,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
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와 후회의 감정이 갈마듭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후회를 양분 삼아 감사를 더욱 키워 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난민들을 지켜 주십시
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등 성서의 주인공 대부분이 난민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종이나 국적과 같이 태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자신이 이룬 업적인 양 기득권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난민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십시오. 인간애에 바탕을 둔 인간적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7:15 ··············································   인도자
▲ 교 독 문 ··································   50. 시편 116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   장원호 장로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다 함께
▲ 성경봉독 ··································  갈 5:1,13-25 ······   1부:인도자/2부:최경미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Ⅰ. 믿음이 있으니      ····················   마중물찬양대
        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청파찬양대

말   씀 ········································   신앙 여정  ··································   이재훈 목사
거둠의기도 ···································································································   다 함께

       특   송 ···································   세상을 사는 지혜 ····························   하늘빛중창단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리스도를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유를 붙들고 헛된 욕심과 
삿된 생각을 버리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하루하루 
꾸준히 뒤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사랑과 자유와 해방의 길
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헛되고 삿된 것들
을 버리겠습니다. 때때로 느리고 뒤처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평화세미나 / <한국인의 평화사상>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믿음으로 읽는 글

군자와 소인 - 시편 1편
시편에 대한 오경웅의 한문 해석과 송대선 목사의 해설

長樂惟君子 爲善百祥集  不偕無道行 恥與群小立

장락유군자 위선백상집   불해무도행 치역군소립

避彼輕慢徒 不屑與同席  優遊聖道中 涵泳徹朝夕

피피경만도 불설여동석   우유성도중 함영철조석

譬如溪畔樹 及時結嘉實  歲寒葉不枯 條鬯永無極

비여계반수 급시결가실   세한엽불고 조창영무극

哀哉不肖徒 與斯天淵別  悠悠逐風轉 飄飄如糠屑

애재불초도 여사천연별   유유축풍전 표표여강설

天心所不容 群賢所棄絶  我主識善人 無道終淪滅

천심소불용 군현소기절   아주식선인 무도종륜멸

군자의 즐거움 오래가누나 선을 행하니 온갖 복이 모이고 

무도한 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소인배와 함께함을 부끄러이 여기네

가볍기 그지없는 오만한 자 멀리하고 저들과 같이 앉음 탐탁히 여기잖네

거룩한 말씀 속에 한가로이 거닐며 온종일 말씀 안에 젖어들기 즐기네

비유하노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추위가 몰아쳐도 잎사귀 마르잖고 울창히 자라나기 한이 없어라

안타깝구나 미련한 자들이여 땅에서 하늘이 한없이 먼 것 같이 

이리저리 흩날려 아득히 멀어지니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르지 않네

지혜로운 이들이 힘쓰는 바는 하느님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기라

우리 주님 바른 이를 인정해주시고 무도한 이들 끝내 사라지게 하시리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드러내는 시편 1편이 동양인의 사유에서 군자와 소인으로 

전환되었다. 공자는 『논어』 「술이述而 」편에서 ‘성인은 내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군자

만이라도 만나 보면 그것으로 좋다’고 하였다. 요 임금이나 순 임금, 주공 같이 천인합

일天人合一의 경지에 이른 최고의 인격자를 성인이라고 한다면 군자는 누구나 스스로 

수양함으로써 다다를 수 있는 인격체로서 유교적 선비가 지향한 인간의 표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군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학의 눈길로 보자

면 성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군자와 다름 아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수를 ‘군

자와 소인’이라는 제목으로 붙였다.

군자는 하늘을 닮고자 하나 소인은 제 주위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리를 좇는다. 진리

의 길을 외면하는 무도한 자들은 늘 무리를 짓고 저들끼리 쑥덕이며 자신들의 의를 생

산해 낸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악을 꾀하는 소인배일 뿐이다. 군자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기 위함이다. 군자가 저어하는 바는 남의 평가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비추어보며 그에 따를 뿐이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군자는 점점 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깊어지니 가기는 자연스럽게 뻗어나가 울창해져서 결실은 

풍성해진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무리 속에서 서로 치켜세워주며 자신들의 의를 찾지

만 뿌리가 없어 메마르다가 끝내 가없이 흩어져 사라져갈 뿐이다. 

               - 오경웅 지음  송대선 옮김·해설 「시편사색」(꽃자리) 중에서 



마음으로 읽는 글

수통 속의 천사 조정인

  1951년 6월 26일 ~ 9월 21일, 철원군
근남면 남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대

에서 무명 전사자의 으깨진 두개골과 
팔, 다리, 갈비, 정강이 뼈가 발견되었다.

유해 주변엔 녹슬어 부슬대는 철모, 수류탄, M1 
소총 탄창, 탄띠, 대검, 압박붕대, 숟가락 등 

유품 122점이 있었다. 그 옆에 수통이 있었다.
밀폐된 수통 속엔 전사자가 마시다 남긴

55년 된 
물이 있었다.

- 2007년 3월 국방부 발표

부슬부슬 부스러지는 시간의 붉은 외피,
수통 뚜껑을 비틀자 어둠 속에 검게 눈 뜨고 있던 천사가
무거운 눈꺼풀을 내렸다 
오래 미룬 잠을 자고 싶었다
55년간 지켜낸 소임을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았다
그 눈동자에 담았던 전사자의 담즙을 쏟았으므로!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수정 김명희b김성수 이희숙 김성우 박유경 김연정 김영옥 김영희 김은옥 김정규 
이종옥 김정린 김충실 조아라 김형욱 김호식 최원영 김홍수 전성호 김훈동 유경순 
노연정 문은지 문홍일 문희영 박상욱 임서영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인혁 고숙이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준희 이기분 박태영 서정순 성지현 손규현 오보영 손연우 
송인선 신영신 안길상 이형숙 안현숙 우순덕 유수진 이나라 이미정 이수자 이우엘 
이유진a이은주 이재삼 전정현 이재우 배이화 이정우 장윤지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임주빈 최현옥 장병준 박소현 전병호 이은주 정원석 김현영 정효진 최진성 
최영은 하현철 최성애 한성건 정지혜 허신열 현  진 홍소형

감사헌금
권성연 김나름 김민균 최수산 김세영 김수정 김일재 김태정 노신후 문금석 박진영 
박호승 신기호 양회선 오은영 윤은지 이상도 이소영 이유일 김미희 이태석 임설희 
전근우 최병민 서지연 최혜정 무명7

생일감사헌금
구혜린 박병구

녹색꿈헌금  
고묘석 고희도 구혜린 김창숙 김은종 이영하 이재문 장좌환 최가윤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유치부예배
유초등부예배
중고등부예배
1청년부예배
2청년부예배

10:50
10:50
10:50
10:50
13:30
13:30

유아부실
유치부실
교육관
중고등부실
유치부실
청년회실

1부예배
2부예배
성서학당
수요집회
새벽기도회

09:30
11:00
13:30
11:00
06:00

대예배실
대예배실
대예배실
교육관
교육관(일･월 쉼)



교회소식
1. 평화세미나 : 청파교회 평화부가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오늘 오후 1:30 <한국인의 

평화사상 : 원효, 정약용, 전봉준, 문익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교육관에서 열립
니다. 

2. 모집 :  1부 마중물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1부 찬양
대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강 : 오늘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합창발성과 연주법>을 주
제로 (강사: 김해인 현 국립합창단원) 발성법 특강이 열립니다. 찬양대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4. 기도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5.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난민들을 기억하고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

을 찾아 도웁시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눅 13:6~9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김기석 한양미 이범석
1부 영접위원 김성우 헌금위원 박유경
2부 영접위원 안홍숙 황현성 안종일 서정순 정현주 이오복
2부 헌금위원 권혁순 이형숙

식당봉사 오늘 진정숙 최윤화 이은미 류형민 이미영 박기원 신정훈 이용석
다음주 박영신 박미연 최미경 이미휘 고혜경 채옥춘 김종락 설규범

설거지봉사 3여선교회(오늘)    4여선교회(다음주)    커피봉사  2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다음주

7월


